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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SNS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울과 자기몰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 429명의 자료를 가지고 SPSS v.22.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의 사회불안은 우울, 자기몰입, SNS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이 둘의 관계를 우울과 자기몰입의 이중매개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을 낮추기 위해 우울한 정서와 자기몰입과 같은 인지

적 특성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o find out what role depression and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play in the process of youth social anxiety leading to 

SNS addiction tendency, 429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used in the analysis. Social anxiet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SNS addiction tendency was found to be full-mediated by depression and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 

It was discussed the need to intervene in cognitive characteristics such as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negative 

emotions of depression in order to reduce the tendency of SNS addiction for youth with soci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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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0대의 SNS(Social networking sites) 사용실태에 관한 최근

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0대의 98.9%가 SNS를 사용

하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하루 10회 이상(54.7%) SNS를 사

용하고, 평균 사용시간은 5시간 이상(19.3%), 2~3시간(19.2%)

인 것으로 나타났다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트, 카카오

스토리 등과 같은 SNS는 사용자가 공개프로필을 생성하고, 실

제 친구와 상호작용하며,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

할 수 있는 가상의 커뮤니티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거나 유지하기 용이하며 정보를 빠르게 상호 교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주는 

이점이 있다 [2]-[4].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SNS의 사용이 증가하면 정신 건

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 뿐만 아니라 SNS의 과

다사용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욕설, 놀림, 소문내기 등의 사

이버폭력의 장이 되기도 한다[7]. 게다가 SNS 사용량이 증가하

면 새로운 행동 중독인 SNS중독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 SNS중독은 SNS를 사용함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적인 면에 걸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9],학업, 대인관계

를 어렵게 하고 심리적 건강을 해칠 정도로 SNS에 접속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이렇듯 과도한 SNS의 사용은 심리적 문제와 더불어 학업성취

를 방해하고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참여를 낮추며, 대인

관계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히 청소년에게는 문제시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관계망을 유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의 하

나로 SNS중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그 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SNS중독을 설명하기 위해 Turel과 Serenko는 세 가지 이론

적 관점을 요약하였다[11]. 첫째, 인지행동모델은 부적응적인 

인지가 비정상적인(abnormal) SNS 사용과 관련된다고 보았으

며, 사회성기술모델은 직접적인 의사소통 보다는 가상의 의사

소통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박적 SNS사용으로 이어지기 때문

이라고 보았다. 사회인지모델은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의 부

족이 충동적이고 중독적인 SNS사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기초할 때 사회불안을 가지는 청소년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부적응적 인지전략 사용함으로

써[12] SNS의 사용을 조절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측된다. 

사회불안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상황이나 수행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행동을 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서 말하기나 책읽기,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낯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등을 두려워한다[13]. 사회불안은 청

소년기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불안의 양상 중 하나로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평가가 이

루어지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다[14]. 사회불안

이 있는 이들에게는 SNS 공간이 실제적인 대인관계적 상황이

나 수행의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다

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관계의 장이 

되기도 한다[11]. 중독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은 불안이나 긴

장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부적강화로 인해 그 행

동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15]. 즉 대인 간 상호작용이

나 수행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함으로써 불편감

이나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적강화를 얻게 되므로 

사회불안이 있는 경우 SNS 의존 위험이 높다 하겠다. 경험적으

로도 사회불안과 SNS중독 및 SNS중독경향성과의 관련성이 확

인되었다[16]-[18]. 

사회불안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가중시킨다면, SNS 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을 높이는 기제를 이

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진단적 명칭으로 이해

되는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그 특성을 의미하는 SNS중독경

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3]. SNS

중독에 관한 인지행동모델에 따라 부적응적인 인지가 비정상

적인 SNS 사용과 관련된다면[11], SNS중독경향성을 높이는 부

적응적 인지의 하나로 자기몰입을 가정할 수 있겠다. 자기몰입

이란 개인의 특정 측면에 주의를 과도하게 쏟아 부어 다른 내적 

외적 측면을 자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제한되는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를 말한다[12]. 즉, 자신이 가진 부정적 속성, 

즉 떨림이나 식은 땀, 목소리 등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며 외

부 자극이나 반응에 주의를 쉽게 돌리지 못하는 인지적 경직성

이라 할 수 있다[14]. 자기몰입은 우울, 불안 및 수줍음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12][14]. 즉 사회불안을 경험할수록 자기몰입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의 사용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사회불안이 SNS중독경향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서적 기제로 우울을 가정하였다. 사회불

안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회피와 부정적 평가

에 대한 염려로 흔히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14]. 선행연구에

서는 우울이 SNS중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서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8]-[10][19]. 우울은 SNS 사용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반

대로 SNS중독에 의해 심화되기도 한다[19][20]. Donnelly와 

Kuss는 SNS를 사용하면서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자신보다 우위

에 있다고 느껴지거나,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에 의해 종속된다고 느낄 때 이는 우울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하였으며, 반대로 우울한 사람에게서 더욱 많이 나타나는 상

향식 사회비교는 강박적 SNS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한다[20]. 결과적으로 보면 우울은 SNS중독경향성에 영향

을 미치는 정서적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사회불안과 자기몰입, 우울은 SNS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이들 변인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왔다. 하지만 이 

변인들이 함께 작동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검증된 연구를 찾기

가 어렵다. 사회불안이 청소년기에 흔히 보이는 어려움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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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데 이것이 SNS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면 사회불안

으로 인해 SNS중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고 그 기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SNS중독의 관계에서 자기몰입과 우

울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

이 높은 청소년의 SNS중독의 예방을 위한 개입에서는 그들의 

인지와 정서적 특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B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

루어졌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하교시간이 일반고

등학교에 비해 빠르고 야간자율학습이 없는 등 SNS사용이 보

다 많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응답에 참여한 477명의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2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282명(65.7%)이었으며, 전체의 SNS평균 사용시간은 

3.96(SD=.17)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평균 SNS 사용 

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482, p>.05).

2-2 측정도구 

1) 사회불안

낯선 상황이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불안

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a Greca와 Lopez가[21] 개발

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r for 

Adolescents, SAS-A)를 오경자와 양윤란이[22]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과 관련된 총 1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를 사용한 황희은, 김향숙의[18]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가 .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 SNS중독경향성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성현과 서경

현이 제작하고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3]. 본 척도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 SNS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

자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4점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SNS에 대

한 중독성향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조성현과 서경현의 연구에서

의 신뢰도 Crhonbah’s α는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honbah’s α는 .96이었다.

3) 자기몰입

자기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과 권석만이[12] 개발한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 성향를 평가하는 9문항과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

인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평가하기 위해 자기몰입 

요인의 21문항을 사용하였다.  피검자는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

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몰입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영, 권석만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honbah’s α는 .79였으며[12], 본 연구에서

의 Crhonbah’s α는 .96이었다.

4) 우울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가[23] 개발한 아

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

과 이영식이[24]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eck의 

성인용 우울척도를 8~18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하도

록 수정한 것으로, 우울의 인지, 정서, 행동 관련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하위요인으로는 우울의 주요 증

상을 나타내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총 27문항의 3점(0~2점) Likert 

방식의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수철과 이영식의[24] 연구에서의 신뢰도 Crhonba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honbah’s α는 .83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약 2

주간 B광역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1개교와 특성화고등학교 1개

교의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SNS중독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청소년과 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을 모

두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청한 후

에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477개의 설문지 중 응답방식과 무응답 

빈도를 확인한 후 최종 429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v.22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행하

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불안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와 자기몰입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v.2.16의 Macro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이

중 혹은 다중매개 등의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효과적

이다[25].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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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

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대규모의 가상적 무선표본을 만들어

서 각각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 절

차를 적용하면 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뤄야한다는 가정을 

우회할 수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1,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 및 상한값을 통해 매개효과 효과 계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기몰입과 우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만일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

론 내릴 수 있다.

Ⅲ.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청소년의 사회불안, 자기몰입, 우울, SNS중독경향성의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의 최솟값과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

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변수의 왜도와 첨

도가 모두 절댓값 2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 간 Durbin-Watson 지수는 1.98로 2에 가깝게 나

타나 자기상관 문제는 없다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수에서 상

관계수가 .74 이하로 나타나고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2 사

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Table 1. Statistics of variables 

S o c i a l 
anxiety

Dispositional 
self-focused 

Depression
S N S 
addiction 

Social anxiety -

Dispositional 
self-focused 

.74* -

Depression .57** .51** -

SNS addiction .31** .40** .29** -

Minimum 1 1 1 1

Maximum 4.67 5.00 2.37 3.67

Mean 2.42 2.24 1.50 1.77

S t a n d a r d 
deviation

  .82   .25   .81   .56

Skewness   .15   .50   .24   .38

Kurtosis -.52   .11 -.52 -.69

*P<.05, **P<.01

3-2 자기몰입과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불안(X)과 SNS중독경향성(Y) 사이에서 우울(M1)과 자

기몰입(M2) 각각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SPSS macre의 Model number 6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매개효과 분석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사회불안의 회기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46.65,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10%로 나

타났다. 독립변수인 사회불안은 SNS중독경향성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22, p<.001)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에 대한 사회불안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199.72, p<.001) 전체 모형의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우울에 대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16, p<.001)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몰입에 대한 사회불안과 우울의 회귀모형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261.99, p<.001), 이 모형은 전체 

모형에 대해 5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우울은 자기몰입에 대

해 정적 영향을(B=.47, p<.001), 사회불안도 우울에 대해 정적 

영향을(B=.65, p<.001)을 유의미하게 나타냈는데, 이는 우울한 

정서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부정적 특성에 대해 지나치게 몰입

하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우울한 기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우울, 자기몰입, 사회불

안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29.7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7%를 나타냈다.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인 사회불안이 SNS중독경향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우울(B=.30, p<.05), 자기

몰입(B=.24, p<.001)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자기몰

입을 많이 사용할수록 SNS중독경향성이 증가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사회불안이 종속변수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인 우울과 자기몰입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22 → B=-.01). 또

한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에 독립변수인 사회불안이 종속변수

인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우울

과 자기몰입은 사회불안과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완전매

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 자체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불안으로 인해 우울

을 경험하고 자기몰입을 많이 함으로써 SNS중독경향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불안은 우울과 자기몰입

이라는 부정정서와 부적응적 인지 기제를 통해 SNS중독경향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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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Table 2. Analysis results of the mediated effects on SNS 

addiction tendency

표 3.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Table 3.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s

3-3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우울과 자기몰입이 사회불안(X)과 SNS중독경향성(Y) 사이

에서 가지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

래핑 검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SPSS macro를 

사용한 부트스트래핑 검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

는 총효과, 직접효과 및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의 크기를 보

여주며, 95% 신뢰수준에서 상한 값과 하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들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가 가지는 총효과는 유의

하였으나 독립변수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에 의해 완전매개 

됨을 의미한다. 즉 독립변수인 사회불안은 매개변수를 통해서

만 종속변수인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우

울을 통한 경로(X→M1→Y), 우울과 자기몰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X→M1→M2→Y), 자기몰입을 매개하는 경로

(X→M2→Y)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세 가지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우울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우울은 자기몰입도 증가시켜 이로 인해 SNS중독경향

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모형으

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Depression
self 

-focused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16***

.65***

.47***

.24***

.30*

-.01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22***

그림 1. 이중매개효과 모델

Fig. 1. Dual mediating effect model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SNS중독경향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우울과 자기몰입이 이중매

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

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개입에서는 우울과 자기몰입의 감소를 도모해야하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비교적 SNS사용 기회

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429명의 설문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자기몰입, SNS중독경향성

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청소년이 사회불안을 

경험할수록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고, 자기몰입과 같은 부적응

적 인지를 더 많이 사용하며, SNS중독경향성도 증가할 수 있음

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불안과 SNS중독경향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며[16]-[18], 우울과 SNS중독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8]-[10], 우울과 불안, 자기몰입의 관련성

을 설명한 연구[12][14] 등과도 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

히 선행연구에서 자기몰입이 사회불안의 주요특성으로 거론되

어 왔는데[12],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몰입은 우울한 정서와도 밀접하게 관

련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SNS중독경향성을 예측하는 변

model Coeff SE t F R2

outcome variable : SNS addiction tendency(Y)

X .22 .03 6.83*** 46.65*** .10

outcome variable : Depression(M1)

X .16 .01 14.13*** 199.72*** .32

outcome variable :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M2)

M1 .47 .14 3.43***

261.99*** .55
X .65 .04 16.74***

outcome variable : SNS addiction tendency(Y)

M1 .30 .13 2.30***

29.74*** .17M2 .24 .05 5.32***

X -.01 .05 -.20***

X: social anxiety, Y: SNS addiction tendency
M1: Depression, M2: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 p<.05, *** p<.001

model Effect SE LLCI 95% ULCI 95%

Total effect .22 .03   .15 .28

Direct effect -.01 .05 -.10 .08

I n d i r e c t 
effects

Total   .23 .04   .14 .30

Ind1   .05 .02   .01 .09

Ind2   .02 .01   .01 .03

Ind3   .16 .04   .09 .23

Ind1: X → M1 → Y
Ind2: X → M1 → M2 → Y
Ind3: X → M2 → Y
LLCI : 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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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확인되었다.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직접적인 상

호작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14] 간접적 방식인 

SNS의 사용에 과몰입 하거나 심지어 중독적 사용 경향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개인의 

사회불안 특성이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16]-[18]. 따라서 청소년

의 SNS중독경향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기능으로 SNS를 사용하는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행동시연과 역할극 등을 

사용하는 사회성기술 훈련 같은 간접적인 개입이 사회불안을 

줄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보다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SNS의 중독적 사용이나 과몰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불안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기

몰입의 이중매개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이들 관계를 우울과 자

기몰입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이 직

접적으로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우울한 정

서와 자기몰입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한 정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부적응적 자기초

점적 주의인 자기몰입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간접적인 

소통방식인 SNS에 더욱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은 행동억제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사회적 활동에는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22]. 하지만 이들이 대인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므로

[16] 이들의 대인관계 지향성은 간접적인 방식인 사이버공간으

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인관계가 

SNS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부정정서와 부적응적 인

지의 사용을 통해 SNS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하겠다. 즉 불

안한 특성으로 인해 외로움이나 소외감과 같은 우울한 정서를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이들은 더욱 자신의 내부로 시선을 돌리

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즉 자신의 언어사용이나 화술, 외모 

등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더욱 SNS에 집착하거나 간접

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기제에 의해 SNS중독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이 SNS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과

정에서  어떠한 정서와 인지적 특성이 관여하는지에 관한 메커

니즘을 확인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SNS중독

은 부정적 인지에 의해 발생하고 증폭되며, 직접 대면보다 가상

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강박적인 SNS

사용을 높인다는, 즉 SNS중독에 관한 인지행동모델 및 사회성

기술모델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1][20]. 따라서 사회불안을 가진 청소년의 SNS사용을 줄이고 

중독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불안 자체를 표적으로 하

는 개입보다는 우울한 정서를 개선하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기초점적 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이 높다 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압력과 바쁜 학원 일정 등으로 

상호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의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

고 있으며, 잠시라도 틈이 나면 스마트폰의 SNS계정에 들어가 

또래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자신의 프로필, 이에 대한 댓글

이나 반응을 확인하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인관계에 참여하

는 경향이 늘고 있다. SNS의 사용이 나름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2]-[4], 사회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우울과 자기몰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행위중독[9] 가능성

도 우려된다. 이는 부정적 정서의 회피라는 부적강화를 통해

[15] 다시 직접적인 상호작용 회피를 가중시키고 SNS중독의 악

순환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도 높다[10][20]. 결론적으로 사회

불안을 지닌 청소년의 SNS중독 예방과 치료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SNS사용만을 통제하거나 사회불안에만 개입하는 전

략은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안으로 인해 나타낼 수 있는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개

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입이 가능할 때 사회불안

과 SNS중독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SNS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

정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차이

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

학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SNS중독경향

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에 관한 이론을 경험적으로 확인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이는 우울과 자기몰입이라는 두 변

인에 한한다. 특히 사회인지모델과의 직접 관련된 변인을 다루

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다양한 변

수를 고려하여 SNS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요인을 확인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SNS기반 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하는 인지행동적 전략이[27]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의 

우울증 감소와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SNS중독의 예방에 기

여할 수 있을지 검증되길 기대한다. 사회불안을 가진 청소년의 

SNS중독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요인의 확인은 

학교와 임상적 장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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